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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특성화고,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과 진로교

육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동시에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또는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였다. 예비창업자인 특성화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38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첫째,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기업가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진로교육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
향을 주었다. 넷째, 진로교육은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섯째, 진로불확실성은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섯째, 자기결정성은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성은 진로불확실성과 기업
가정신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진로교육의 범위를 확대 및 강화하여 진로불확실성을 
낮추고, 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을 강화하여 내재적 동기부여를 높여야 하겠다. 이때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의 고취는 예비창업가의 자기결정
성을 높이는 노력과 동시에 진로교육에 창업교육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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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으로 창업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
부차원에서 다양한 창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예비창업자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은 창업보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에 몰입하고 있다
(김성환 외, 2015).
이처럼 학생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선호하는 것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미래 환경 또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
이다. 진로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은 개인의 삶의 질에 단기
적 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De Raaf, et al., 2009). 
즉, 진로불확실성 (Career Uncertainty)은 학생 개인의 경력개

발과 개인성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학생들의 심
리적 또는 육체적 적응에도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된다(Daniels 
et al., 2011). 
문제는 많은 국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미래 환경의 복잡

성과 불확실성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진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이 대
안적인 해법이라 주장하기도 그렇다고 막연히 취업을 하라고 
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처럼 예비창업자인 학생들이 지
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이 학생들의 창업을 포함한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창업 및 진로관련 학계에
서는 창업 등 진로결정에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이 
실제로 어떠한 영향에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또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 주로 창업자

의 개인적 특성 (예: 인구통계변인, 심리적 특성, 태도변수 
등), 조직특성 (예: 조직구조, 조직문화, 전략 등) 및 환경적 
특성 (예: 창업문화와 사회적 인식, 창업지원제도 등)이 강조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Shapero & Sokol(1982)가 
강조한 창업과정에서의 창업자 개인의 지각을 간과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창업의 가능성은 이전부터 존재
하였지만,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변하면서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거나(안승권, 2016), 오히려 더욱 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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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불확실한 환경
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실제 행동 (예: 창업)과 연계되기 위
해서는 창업자 개인의 지각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Ajzen(1991)은 계획행동모델에서 개인이 특정 행동 (예: 창
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자신의 통제력 (예: 자기
효능감)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통제력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
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창
업의지 및 기업가정신의 영향변인으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각 (진로불확실성)과 통제력 (자기결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먼저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이 기업가

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Kahneman et al.(1982)은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감수나 모

호성 같은 변인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며,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는 창업가들이 창업 시에 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려는 적극적
인 성향인 위험감수성과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위험감수성향이 없

다면, 진로결정과정은 안정지향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 즉, 
많은 학생들은 고용이 보장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안정
적인 공무원,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 취업을 준비하게 되고, 
극히 일부의 학생만이 창업을 준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창업연구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단지 선행연구들은 대학생들
이 지각하는 불확실성, 진로스트레스 등이 장래문제 및 진로
문제(김경욱, 2009; 이아라, 2013; 이숙정·유지현, 2009)에 미
치는 영향에 한정되어 있다. 창업영역에서도 대부분의 연구
는 예비창업가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성격적 
특징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외부상황을 인식하는 개인적인 지각인 진로불확실성
과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하겠다. 
둘째, 교육부는 지난 제7차 교육과정 개편 (1997.12.30.)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진로와 적성에 맞게 다양화하고자 선택중
심교육과정으로 개편하면서 ‘진로와 직업’과목을 교양과목군
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진로와 직업’의 교육내용이 창업이나 
기업가정신이 도외시된 상태에서 취업중심의 내용과 직업체
험 등으로 편성되어 진로와 적성에 맞게 다양화하고자 한 당
초의 개편계획을 무색하게 하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2
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되고 있
는 초중고교의 ‘진로교육 집중학년제·학기제’에서는 창업과 
기업가정신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1998년부터 
시작된 취업중심의 진로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진로결정시 자
연스럽게 취업이나 진학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이 예비창

업자인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
로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함으
로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예비창업가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떠한 내적심리

동기 (자기결정성)를 거쳐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김성환 외, 2015).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예비창업자의 능동적
인 자기결정성도 창업의지를 높이는 주요한 동기요인이라 할 
수 있다. Salomon(1984)은 자기결정성의 동기요인인 유능감에 
관심을 가지고, 유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해결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제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투입
해서 높은 성과를 획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예비창
업자들이 인식하는 진로불확실성이다.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이 높을수록,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은 낮아지게 될 것이
며, 이는 결국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진로불확실성
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결정성이 진로불확실성
과 창업의지 (또는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의 메커니즘 역할
을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진로불확실성

불확실성 (Uncertainty)은 ‘현재의 상황 또는 환경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예측할 수 있는 단서나 정보가 부족하고, 
다가올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
다(최혜경, 1997). 불확실성은 확실함을 추구하는 개인들에게 
불편하고 스트레스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직면한 
개인들은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Curley et al., 1986). 
이처럼 불확실성은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스트레

스를 지각하게 하거나 회피경향을 보이게 한다. 이는 학생들
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각할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즉, 진로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은 개인
의 삶의 질에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거나(De 
Raaf et al., 2009), 학생 개인의 경력개발과 개인성장에 해로
운 영향을 주게 된다(Daniels et al., 2011). 
진로불확실성 (Career Uncertainty)은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보이지만, Tien et al.(2005)은 ‘학생들이 자신의 장래 진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인식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진로불확실
성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Jordaan et al.(2009)은 ‘진로미결정 
(Career Indecision)1)을 야기하는 모든 요인’이라 하였다. 이처
럼 진로불확실성은 ‘학생들이 장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로미결정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요소’라 정의할 수 있다. 
문제는 진로불확실성이 진로결정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보다 

개인의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Gati & Saka, 
2001; Gordon & Meyer, 2002). 즉, 진로불확실성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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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계획 (Career Planning)과 성공적인 경력결정 (Career 
Decisions)을 방해하게 된다(Kelly & Lee, 2002; Lopez & 
Ann-Yi, 2006). 예를 들어, 불확실한 환경에서 학생이 위험감
수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면, 학생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진로
결정을 하게 된다. 또한 진로 의사결정상황에서 불확실한 회
피반응이 계속되면, 대안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시각을 놓치
게 될 수 있다(Trevor, 2006). 이처럼 진로불확실성 관련된 대
부분의 연구들은 취업을 전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Ronstadt(1985)는 직업경력으로서의 창업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에서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에 대한 관심
이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영역을 창업으로 
확장하여,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 (또는 기업가정신)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진로교육

진로교육의 시초인 Parsons(1909)의 ‘직업선택’ 저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로교육은 초창기에 취업교육 및 취업안내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초기의 개념에서 진로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Bailey & Stadt(1973)는 진로교육을 “개인이 만족스
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
우고 선택하며, 준비를 하고 선택한 진로에서 계속적인 발달
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진로교육은 현명한 진로선택 (Career Choice)과 진로발달 
(Career Development)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 또는 행복한 개인
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
을 의미한다(장석민, 2014). 
진로의 영역이 다양화되고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진로교육

이 직업지도, 직업교육, 진로상담, 진로지도 등 다양한 용어
로 사용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Career)에 초점을 맞추고 조력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한미희, 2010). 특히 오늘날의 진로교육은 노동시장 정
책과의 가교 또는 매개자의 역할을 강조(정철영 외, 2015)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진로교육은 
학교에 국한되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이루
어지는 발달적인 부분을 인식해야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에 국한하기 보다는 취업, 진로, 창업, 은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도 진로교육의 하나란 관점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2.3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표현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타인과의 공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자신이 하는 일
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김성환 

외, 2015). 또한 Ryan & Deci(2000)는 동기화를 무엇인가를 
하고자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 말하며, 단순히 외
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
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Lew, 2009). 즉, 동기는 실제 행
동의 출발점이자 방향의 결정과 이에 따른 행동의 지속성을 
강조함으로써 활력과 조절의 기능을 수반하게 하므로, 개인
들의 자기결정성은 내재적 동기부여의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김성환 외, 2015). 따라서 개인들의 내재적 동기부여가 강화
될수록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성이 발휘되므로(김성수·윤미선, 
2012),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서도 자기결정성이 강화될
수록 창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업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김성환 외, 2015). 

Deci와 Ryan(1985)은 동기수준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
기로 구분되는 것이 모호한 상황 하에서 인간 개인의 행동은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외적 통제에서부터 내재적 자기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체계로 개념화된다고 정의하였다(Ryan, 
Deci & 2000). 특히,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자신으
로부터 발현되는 것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유능감
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자율성을 세 가지 기본 욕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다(Ryan, 1982). 또한 Ryan 
& Deci(2000)는 유능성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와 통합적으로 
관계성이 개인의 내재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관계성
에 대한 개인의 만족이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데 중요하다
고 하였다. 

2.4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위험
을 감수하며, 혁신을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정승화, 2008). 

Schumpeter(1934)는 기업경영의 원동력으로 기업가정신을 강
조하며, 기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가는 창조적 파괴
과정으로 주장하였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기업가를 수익을 
극대화하고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역할을 통해서 기
업의 자원을 배분하는 행동의 주체이자 혁신을 이끄는 동태
적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였다(하규수, 2009). Hisrich & 
Brush(1986)는 위험감수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로 하는 가치
창조의 과정으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였으며, Kao(1989)는 기
업가정신을 사업기회를 인식하고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
는 시도라고 하였다. 또한 Zahra(1991)는 기업가정신을 제품과 
공정의 혁신 및 시장개척으로 신사업을 창출할 목적으로 행
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Drucker(1985)는 새로운 부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존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변화
시키는 혁신활동으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를 

1)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on)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자신에게 적합한 하나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
한다(Gati & Sak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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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기업가정신이란 “위험을 감수하며 기회를 추구하고 기
존과 다른 혁신적인 방식으로 도전하며 기업의 목표를 극대
화해 나가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인으로 Timmons(1994)는 기회, 기업가, 

자원을 주장하였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의 
핵심개념으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 리더십, 
책임감 등을 들고 있다(남정민 외, 2014). 또한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으로는 환경특성, 조직특성, 개인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환경특성과 조직특성은 외부요인으로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반면, 개인특성은 교육을 통해 조절이 가능한 요인으
로 볼 수 있다(최종열·정해주, 2008).  

2.5 창업의지

창업은 사업초기 단계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결합하며, 혁신
을 통하여 가치 있는 조직을 창조 (Creation)해 나가는 것이다
(Vesper, 1990). 사람들이 실제 창업에 관심을 지니고, 실제 창
업이라는 행동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
들의 창업의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의지는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창업행동이라기보다는 예

비창업자가 미래에 창업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한 개인 스스
로 평가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정용회·하규수, 2012). 
즉, 의지 (Intention)는 특정 행동의 실제 실행여부를 정확하

게 예측 및 설명하는 변수로, 어떤 일을 시도하려는 의지나 
특정한 방법으로 어떠한 행동을 준비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Ajzen, 1991). 따라서 창업의지는 향후 창업을 구체적으로 실
행하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김성환·이종훈, 2014).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주로 창업자의 개인

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되며(윤방섭, 2004), 창업의지
의 선행연구 역시 창업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대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최양림, 2012). 먼저, 개인의 심
리적 특성으로는 내적 통제, 위험감수성, 자기확신, 성취요구, 
모호성에 대한 내성, 혁신지향성 등이 실증 (예: Bygrave, 
1989; Robinson et al., 1991)되었으며, 환경적 특성으로는 역할
모델, 사회적 지원세력, 창업문화와 사회적 인식, 창업지원제
도 등이다(김성환 외, 2015).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불확실성과 진로교육
이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 보고, 진로불확실성과 진로교육의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
하였다. 또한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 및 기업가정신의 사
이에 존재하는 매개변인 (자기결정성)의 효과를 실증하였다.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연
구모델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델

3.2 가설 설정

3.2.1 진로불확실성이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높은 모호성 또는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다(Lin et al., 2015). 
진로불확실성 (Career Uncertainty)은 학생들이 진로결정 상황

에서 발생가능한 사건과 진로결정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환
경에 대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이아라, 2013). 따라서 진로불
확실성은 학생들의 진로개발이나 개인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며, 심리적 또는 육체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Daniels et al., 2011). 예를 들어, Trevor(2006)는 학생
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면, 불확실
성을 회피하고자 하거나 단기적인 반응을 선택하게 되며, 장
기적인 관점을 놓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불확실성은 학
생 개인의 스트레스, 불안, 공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
적 대응능력을 줄이게 된다(Averill, 1973).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자

신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도
전정신이나,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Davidsson(1995)은 경제-심리적 모델 (Economic- 
Psychological Model)에서 창업의지의 핵심변인 중 하나로 창
업자가 지각하는 창업이라는 진로가 안정적인 대안이라는 
‘개인적인 확신 (Conviction)’이라 하였다. 즉, 예비창업자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 및 기업
가정신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Kuckertz & Wagner(2010)는 지속적인 고용가능성이 가

능한 경력관리와 경력개발에 있어서 자신의 성장가능성에 대
해 관심이 높은 개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사업이
나 창업에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상훈·하규수(2016)
는 창업성공률, 경영환경 등 객관적 창업환경보다 창업자의 
심리특성인 주관적 환경인식이 창업의지에 더욱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증연구에서 오상훈·하규수(2016)는 주관적 환경인식이 창

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정대용·채연희
(2016)는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진로에 대한 
인식이나 객관적 창업환경이 창업의지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



 예비창업자의 진로불확실성과 진로교육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제12권 제1호 (통권49호) 77

미하며, 반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불확실하게 지각할 경우
에는 창업의지나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게 되면,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나 기업가정신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창업자들이 인식하는 진로의 불확실성
이 높으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를 감소시킬 것
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2.2 진로교육이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에 미치

는 영향

진로교육은 현명한 진로선택 (Career Choice)과 진로발달 
(Career Development)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 또는 행복한 개인
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
을 의미한다(장석민, 2014). 진로교육의 시초인 Parsons(1909)
의 ‘직업선택’저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로교육은 초창기에 
취업교육 및 취업안내에 초점을 두었다. 오늘날에도 진로교
육은 노동시장 정책과의 가교 또는 매개자의 역할을 강조(정
철영 외, 2015)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진로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진로심리검

사·진로상담, 진로체험, 대상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진로교육은 “직업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진로체험 역시 직업체험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어, 제7차 교육과정개편에 맞춘 이무근(2008)의 고등학교 
진로교재인「진로와 직업 」에서도 삶과 직업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 진로와 진학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창업이나 기업
가정신은 누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증연구에서도 Purcell et al.,(1999)은 대학에서 노동시장으

로 이행시 대학생들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으로 진
로교육 수강여부와 진로계획에 대한 열의를 주장하였다. 국
내에서 정의정(2014)은 직업탐색이 학생들의 취업불안을 감소
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교육은 예비창업자인 

학생들의 자기인식과 직업에 대한 이해, 취업과의 연계만을 
강조한 결과, 예비창업자인 학생들의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
을 오히려 감소시킬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예비창업자들이 수강한 진로교육은 창업의지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예비창업자들이 수강한 진로교육은 기업가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2.3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 
감정 등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 
(예: Creed et al., 2005; Shea et al., 2009)는 진로불확실성 (예: 
진로미결정)과 학생들의 낮은 자기존중감 (Self-Esteem)과 긍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으며, Ng & Feldman(2009) 역시 
진로미결정이 진로관리능력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능감 (Self- 
Efficacy)을 줄인다고 하였다. 즉, 진로불확실성은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자기결정성 등 자기개념 (Self-Concept)의 기능
적인 측면2)과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불확실성과 자기개념의 기능적인 측면 

중 자기결정성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자기결정성이론
(Ryan & Deci, 2000)에서는 학생 자신의 목표설정에서 자기결
정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기결정성이 높은 학생들
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목표 (예: 창업, 취업, 진학 
등)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기결정성이 개
인, 환경 및 사회적 맥락에 좌우된다는 것이다(Ryan & Deci, 
2000). 예를 들어, 김주환 외(2006)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환경
적 압박변인이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전성희 외(2011)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진로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유능감을 감소
시킨다고 하였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이숙정·유지현(2009) 
역시 진로스트레스는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Harren(1979)은 학생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
하고 안정된 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자기결정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
해 높은 진로불확실성을 지각하게 될 경우,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부여가 감소되어 자신의 장래 진로를 능동적으로 결정하
게 되는 자기결정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예비창업자들의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 (또는 기업가정신)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단계인 것처럼, 진로불확실성과 기업
가정신 (또는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 역시 이제 시작단계이다. 
창업의지에 대한 모델[예: 창업이벤트3)모델(Shapero & 

Sokol, 1982), 계획행동이론(Ajzen, 1991)을 살펴보면, 진로불확
실성, 자기결정성 및 창업의지 (또는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창업이벤트모델에서는 창업가 개인의 지각
된 욕구, 지각된 실현가능성 및 행동성향이 창업의지에 중요
한 영향을 주며, 창업자 개인이 창업을 얼마나 잘 실행하는
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인 ‘지각된 실현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계획행동이론에서도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2) 자기개념의 기능적인 측면은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가치 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김옥란 외, 2013).
3) 창업이벤트는 창업적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Shapero,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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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각된 행동 통제력을 핵심변인으로 주장하면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인 ‘지
각된 행동 통제력’이 창업의지에 중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특히, Krueger et al.(2000)은 창업이벤트모델의 지각된 실현

가능성과 계획행동이론의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유사하다고 
하였다. 즉, 창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개인 역량
에 대한 믿음은 본 연구의 핵심변인인 자기결정성과 유사하
다. 이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
는 행동인 자기결정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창업의지 및 기업
가정신과 높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Kahneman et al.(1982)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학생이 위험감수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직업으로 진로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불확실한 환경을 학생
들이 통제 (Control)할 수 있을 경우, 보다 도전적이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진로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 지각으로 내재적 동
기부여가 된 자기결정성은 학생들의 진로불확실성을 통제할 
자신감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예비창업자인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창

업의지 (또는 기업가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
러나 성과를 높이는 주요 변인이자 불확실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성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를 높이는 중요
한 동기요인(김성환 외, 2015)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윤방섭(2004)은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유능성이 창업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Krueger et al.(2000)
은 자기결정성과 유사한 개념인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를 예
측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또한 Markman et al.(2002)은 
자기효능감이 창업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였
다. 특히, 오상훈·하규수(2016)는 자신감 또는 자기효능감으로 
인식되는 주관적 환경인식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실패부담감이 부분매개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주환 외(2006)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환경적 압박변

인이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고, 자기결정성의 하
위변인들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도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Ng & Feldman(2009) 역시 진로
미결정이 진로관리능력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줄이며, 
결국 고용기회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진로불확실성은 학생들이 지각하는 개인의 감정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감정이나 느낌은 자연스럽게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나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
성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에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예비창업자가 지각하는 자기결정성은 진로불확실성
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7: 예비창업자가 지각하는 자기결정성은 진로불확실성
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Ⅳ. 실증결과분석

4.1 표본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창업자 (특성화고, 일반 대학생)의 진
로불확실성, 진로교육,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의 
역할에 대한 연구모델을 설정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
는데 있다. 이에 연구대상으로는 수도권에 위치한 특성화고
에 재학하고 있는 고교생과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에 선
정되어, 다양한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 단국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설문에 참여한 예비창업자인 특성화고 192명, 4년제 대

학생 189명으로 총 381명을 대상으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여 410부가 회수되었는데 무응답 
및 오류설문지 29부를 제외한 381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4.2 기초통계량

설문에 응답한 예비창업자 381명의 특성은 남학생이 206명 
(54.1%), 여학생이 175명 (45.9%)이었다. 또한 특성화고 192명 
(50.4%), 4년제 대학생 189명 (49.6%)이었다. 특성화고 학생들
의 학년은 1학년 146명 (76.0%), 2학년 46명 (24.0%)이었으며, 
4년제 대학생은 1학년 47명 (24.9%), 2학년 52명 (27.5%), 3학
년 51명 (27.0%), 4학년 39명 (20.6%)이다. 특히, 창업에 관한 
수업을 수강한 학생은 65명 (17.1%)이었으며, 진로교육을 수
강한 학생은 279명 (73.2%)로 나타났다.

4.3 변수측정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진로불확실성은 한국적 특징을 반영
한 박희락(2009)이 사용한 진로스트레스 척도에서 진로불확실
성에 해당되는 5개 측정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않아 불안정도’, ‘적성에 
맞는 진로 미인식 정도’등이다.
자기결정성은 Ryan & Deci의 기본 심리 욕구 척도를 한국

적 특성을 반영한 이명희·김아영(200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다. 설문지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등 3개 하위차원으로 
구분되며, 하위요소별로 6개 항목, 총 18개 측정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정도 (자율성)’,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해
내는 정도 (유능감)’, ‘주변 사람과 잘 지내는 정도 (관계성)’
등이다. 
기업가정신은 Miller(1983)와 Zahra(1991) 등이 제시한 3개 

차원 (혁신성, 위험추구, 진취성)을 사용한 Yoon(2012)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혁신성, 위험추구, 진취성을 포
함한 9개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
은 ‘고생하더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정도’, ‘새로운 도
전에 두려움이 없는 정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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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창업의지에 대한 측정도구로는 신혜성(2013), 김
용식(2011), 하규수(2009), 윤방섭(2004)의 연구에서 측정된 문
항을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5개의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
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종업원보다 창업가의 역할을 희
망 정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계획을 지닌 정도’등이다.

4.4 신뢰도와 타당성분석

4.4.1 신뢰도분석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내적 일치성으로 Cronbach’a값을 사용
하였다. 신뢰도분석 결과<표 1>, 예비창업자들의 자기결정성
(자율성 .782, 유능감 .838, 관계성 .835), 진로불확실성(.924), 
기업가정신(.845), 창업의지(.885) 등으로 신뢰도를 충족하였다.

<표 1>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항목수 α계수

자기
결정성

자율성 4 .782

유능감 6 .838

관계성 6 .835

진로불확실성 5 .924

기업가정신 8 .845

창업의지 5 .885

4.4.2 타당성분석

측정변수의 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주성분분석법과 
배리맥스 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요인 수
의 결정기준은 고유치 (Eigen Value) 1 이상으로 정하였고,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정도를 나타내 주는 요인적재치가 0.4 
이상인 경우에만 분석하였다. 

1차 요인분석에서 자율성 2개 항목(4, 5)과 기업가정신 1개 
항목(3)이 요인적재치가 0.4이하로 제거한 후, 2차 요인분석 
결과<표 2>,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62.103%를 보이며, KMO 
값이 .889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통계값이 6868.789 
(df=561, p=.000)으로 적합하였다.

<표 3>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요인분석결과

4.5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의 상관관계 결과에 의하면<표 4>, 예비창업자의 진
로불확실성은 자기결정성 (r=-.283, p<.01) 및 기업가정신 
(r=-.162, p<.01)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 (r=-.048, n.s)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자기결정성은 기업가정신 (r=.533, p<.01) 및 
창업의지 (r=.104, p<.05)와 정(+)의 상관관계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r=.356, p<.01) 역시 정(+)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창업교육은 창업의지 (r=.183, p<.01)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기업가정신 (r=.085, n.s)과는 상
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진로교육은 창업의지 (r=.005, 
n.s) 및 기업가정신 (r=.076, n.s)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1.창업
교육

1

2.진로
교육

.048 1

3.진로
불확실

-.091 -.061 1

4.자기
결정성

.076 -.023 -.283** 1

5.기업가
정신

.085 .076 -.162** .533** 1

6.창업
의지

.183** .005 -.048 .104* .356** 1

평균 .1789 .7323 3.0042 3.6320 3.3151 2.6268

편차 .4039 .4434 1.0206 .5172 .6049 .8708

* 0.05,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4.6 가설검증

먼저,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 및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검

구 분
요인
적재치

요 인

1 2 3 4 5 6

자
기
결
정
성

자율성

자율1 .644 .733

자율2 .741 .812

자율3 .716 .786

자율6 .408 .530

유능감

유능1 .656 .679

유능2 .481 .470

유능3 .523 .620

유능4 .628 .660

유능5 .534 .700

유능6 .613 .698

관계성

관계1 .497 .560
관계2 .509 .623
관계3 .679 .779
관계4 .702 .794
관계5 .559 .686
관계6 .612 .733

구 분
요인
적재치

요 인

1 2 3 4 5 6

진로
불확실성

진로1 .757 .860
진로2 .807 .891
진로3 .798 .869
진로4 .822 .896
진로5 .654 .788

기업가
정신

기업1 .409 .594
기업2 .478 .667
기업4 .601 .693
기업5 .459 .613
기업6 .577 .665
기업7 .562 .556
기업8 .530 .617
기업9 .531 .692

창업의지

의지1 .640 .686
의지2 .778 .860
의지3 .829 .887
의지4 .749 .850
의지5 .636 .780

아이겐 값 4.044 4.028 3.571 3.553 3.403 2.516
분 산(%) 11.895 11.848 10.504 10.449 10.008 7.399

누적분산(%) 11.895 23.743 34.247 44.696 54.704 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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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한 결과, 먼저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5의 모
형3>.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기업가정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표 6의 모형 3>.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둘째, 진로교육이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에 주는 효과를 검

증한 결과, 진로교육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표 5의 모형2>.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예비창업자들이 수강한 진로교육은 기업가정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6의 모형2>. 따라서 가설 4는 
지각되었다. 
셋째, 진로불확실성과 자기결정성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표 5

의 모형 1>, 예비창업자들의 진로불확실성은 자기결정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가설 5는 지지되었다.  
넷째, 창업의지에 대한 자기결정성의 매개검증결과<표 5>, 

Baron & Kenny(1986)의 첫째 조건은 모형 3에서 진로불확실
성이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4). 조건 2에
서는 진로불확실성이 자기결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조건 3은 매개변수인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때, 독립변수 (진로불확실성)와 매개변수 (자기결정
성)를  동시에 투입할 경우에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모형 2
에 비해 작으면 부분매개역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으면 완전매개역할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건 3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로 완전매개역
할을 수행함으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자기결정성의 매개검증결과

<표 6>, 첫째 조건인 독립변수 (진로불확실성)과 종속변수  
(기업가정신)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둘째 조건 
역시 독립변수 (진로불확실성)이 매개변수 (자기결정성)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완전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표 5> 진로불확실, 자기결정성, 창업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1
(자기결정)

모형2
(창업의지)

모형3
(창업의지)

모형4
(창업의지)

(상수) 3.902(31.371) 2.840(17.797) 2.830(13.464) 2.079(5.213)

대학 .183(2.869)** -.154(-2.413)* -.154(-2.411)* -.175(-2.722)**

남성 .061(1.215) .154(3.093)** .154(3.068)** .147(2.939)**

학년 .000(.002) -.097(-1.539) -.097(-1.538) -.097(-1.546)

창업교육 .004(.077) .238(4.637)*** .238(4.618)*** .238(4.633)***

진로교육 .032(.567) -.114(-2.034)* -.114(-2.028)* -.118(-2.103)*

진로불확실 -.280(-5.643)*** .004(.074) .036(.692)

자기결정성 .114(2.211)*

R2 .111*** .105*** .105*** .116***

* p < .05. ** p < .01, *** p < .001 ( )는 t값임.

<표 6> 진로불확실,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1
(자기결정)

모형2
(기업가정신)

모형3
(기업가정신)

모형4
(기업가정신)

(상수) 3.902(31.371) 3.201(28.012) 3.440(22.972) .938(3.884)

대학 .183(2.869)** -.053(-.801) -.049(-.752) -.148(-2.636)**

남성 .061(1.215) .169(3.280)** .151(2.928)** .115(2.629)**

학년 .000(.002) -.023(-.356) -.021(-.328) -.026(-.471)

창업교육 .004(.077) .097(1.821) .085(1.598) .078(1.732)

진로교육 .032(.567) .034(.591) .030(.521) .015(.317)

진로불확실 -.280(-5.643)*** -.125(-2.440)* .025(.565)

자기결정성 .549(12.170)***

R2 .111*** .048** .063*** .331***

* p < .05. ** p < .01, *** p < .001 ( )는 t값임.

Sobel test 검증결과<표 6>, 창업의지에 대한 자기결정성의 
소벨검증은 .05 유의도 하에서 z값이 –2.06으로 1.96보다 큰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가설 6은 지지되었
다. 또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자기결정성의 소벨검증은 .01 유
의도 하에서 z값이 –5.14으로 2.58보다 큰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가설 7 역시 지지되었다.  

<표 7> Sobel test 결과

구분 A B SEa SEb Z

진로불확실→자기결
정성→창업의지

-.142 .192 .025 .087 -2.06*

진로불확실→자기결
정성→기업가정신

-.142 .643 .025 .053 -5.14**

* p < .05. ** p < .01, 비표준화 계수임.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인 학생의 진로불확실성, 진로교육, 자
기결정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연구결과, 첫째, 진로불확실성은 예비창업자인 학생들의 

창업의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기업가정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류미경·김재철(2016)의 연구에
서 진로탐색과정에서 의사결정과 진로선택을 방해하는 요인
으로 진로불안요인들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즉,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예비창업자의 
위험감수 및 도전정신을 대표하는 기업가정신을 감소시킨다
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와 기
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불확실성의 효과를 처음으로 

4) Kenny(2014)는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c’라 할 때, c=c’+ab’가 성립되면, c의 유의성이 필요하지 않고, a와 b가 유의한 것만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불일치매개(inconsistent mediation)라 하며, 불일치매개도 여전히 매개라 하였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Kenny(2014)와 박선미･박병기
(2014)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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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였다. 이는 객관적 창업환경보다 주관적 환경인식이 
창업에 더 높은 영향을 준다는 오상훈·하규수(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
불확실성은 창업의지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학생들의 진로경로가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실에서 취업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
에 대한 심도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지
각하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기업가정신 등 창업
교육 및 창업관련 지원정책의 영역을 대학과 더불어 특성화
고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교육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나,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국내 진
로교육은 노동시장 정책과의 가교 또는 매개자의 역할을 강
조(정철영 외, 2015)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국내 진로교육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창업 
및 새로운 직업에 대한 도전 (창직)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국내 진로교육이 직업과 취업을 강조
한 나머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진로의 다양성이나 학생들
의 도전정신 등을 고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창업관련 학회에서도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초중고 
및 대학의 진로교육교과목에 편성된 기업가정신 또는 창업의 
교육내용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Ronstadt(1985)의 주장처럼, 직업경력 차원에서 창업

이 진로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해당부처 (교육부, 
중소기업청)에 기업가정신의 중요성과 핵심내용이 진로교육 
교과목에 편성되도록, 진로교육 개편에 대한 정책적인 건의
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초중고교의 ‘진로교육 집중
학년제·학기제’에도 초중고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의 이해를 확
장하고자, 창업관련 학회에서 초중고 진로교육 집중학년제ㆍ
학기제에 활용할 기본교재 또는 기본프로그램인‘기업가정신 
및 창업(가칭)’을 개발, 지원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자기결정성에 유

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진로불확실성 (예: 진
로미결정)과 학생들의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자기개념 
(Self-Concept)의 기능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선
행연구 (예: Creed et al., 2005; Ng & Feldman, 2009; Shea et 
al., 2009)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예비창업자가 지각하는 진로
의 불확실성은 자기결정성 등 긍정적인 자기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로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마
련 (예: 진로불확실성의 원인분석, 진로상담, 진로교육, 기업
가정신교육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자기결정성은 진로불확실성과 창업의지 (또는 기업가
정신)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실증하였다. 
선행연구는 창업자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또는 기업가정신)

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의 매개 또는 조
절효과를 규명하는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예
비창업자인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창업
의지 (또는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하나인 자기
결정성의 매개효과를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예비창업자
의 창업의지 (또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진로불확실성
은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을 완전매개로 하여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즉,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이 창업의
지나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예비창업
자의 자기결정성을 완전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는 것이다. 이는 예비창업자들이 진로가 불확실한 환경에서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성 등 긍정적인 자기개
념이 부족할 경우, 학생들은 도전적인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보면,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예비창업자들이 불확실한 환경을 통제
할 수 있는 자기결정성을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은 보다 능
동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창업
자의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진로불확실성과 
자기결정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
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기결정성을 높
이기 위한 교육설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횡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종단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진로불확실성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에서 진로불확실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진로

불확실성 측정도구를 박희락(2009)가 사용한 진로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진로불확실성 5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스트
레스 요인으로 진로불확실성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지각하는 일반적인 불확실성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진로불확실성의 측정도구 개
발과 이를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과 자기

결정성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그 효과를 규명하였다. 그러
나 대다수의 선행연구(예: 김성환 외, 2015)가 주장한 기업가
정신→창업의지의 관계를 간과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이 지각
하는 진로불확실성 (또는 진로교육)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의 확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수강유무로 진
로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질에 따른 차



박재춘·김성환

8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2 No.1 

이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진
로교육의 만족도, 진로교육전후 비교 연구, 사례연구 등이 추
가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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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eer uncertainty and career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otential entrepreneur in Korea. A total number of 381 potential entrepreneur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Statistics 22.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areer uncertaint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career uncertainty had a negative(-) effect on entrepreneurship. Third, career educ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urth, career educ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ship. Fifth, career uncertainty had a 
negative(-) effect on self-determination. Sixth, self-determinism was found to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uncertain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eventh, self-determination was found to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uncertainty and 
entrepreneurship.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scope of career education of students by lowering the uncertainty 
of career and reinforcement of intrinsic motivation through self-determination in order to improve student’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t the same time, institutional efforts to includ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career education should be 
concurrently accompanied by efforts to improve self-determination of potential entrepre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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